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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
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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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ot only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in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cience, but also important historical content that students 
and the public may be interested in. In this study, among the 350 institutions designated 
as public institutions as of 2021, 339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were investiga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217 (67%) out of 326 (96.2%) public institutions 
compiled a total of 516 institutional histories.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the compilation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utilization of user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ilation status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by six elements: compilation time, target period, department in charge, budget 
and required period, accessibility,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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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이들 공공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조직의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 등으로 기관의 역사를 편찬하고 

있다. 기업의 역사가 국가 역사 서술의 중요한 자료이며(최상훈, 1996)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지적 자산인(강동

식, 2000)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역사 기록인 기관사(機關史)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

츠이다.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기록 관리가 미흡하여 정책자료나 역사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였다(이

영학, 2002). 핵심 기록들의 일부가 국외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얼마나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요 

문서는 대부분 빠져있다(정병준, 1994). 더구나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책문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

거나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주요 정책회의록에도 논의과정이나 회의내용은 없이 회의 안건명이나 결정사항만을 

기록하였다(이영학, 2002). 이에 시민들에게도 효과적으로 공개되지 못하였고(이영학, 2002) 연구자들도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원활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이승억, 1999).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의 부재와 결락, 기록서

비스 전략의 부재, 기록의 비공개 관행 등으로 중요 기록을 열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곽건홍, 2018). 공공기관은 이러한 결락을 메울 수 있는 역사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되

지 않거나 기관 내부에서 생산한 1차 사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사(社史) 

편찬을 위하여 기록을 발굴하여 수집도 하고(최정애, 2005), 비공개 기록물을 분석하여(강동식, 2000) 기록을 바탕

으로 역사를 서술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공식적으로 편찬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관사(機關史)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기록의 편찬이나 출판을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록관은 기록정보

서비스의 한 유형인 출판으로 자료가 더 널리 이용됨으로써 기록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Pugh, 1992). 기록관

이나 기록관리 담당자는 기록을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직의 역사인 사사(社史) 편찬사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최정애, 2005). 이에 조직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 역사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채용으로도 이어졌다(Yuko, 2014). 따라서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공공기

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을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기록의 편찬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담당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록관리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을 위한 

절차, 지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1.2.1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Yakel(2000)은 기록관이 지식의 창조와 조직 학습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을 지원해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식 브로커(knowledge broker)로서 지식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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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Pugh(2005)는 기록관은 계속 이용 가능한 기록을 식별하고 보존하여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영숙(2007)도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실무자가 업무수행 시 필요한 표준, 매뉴얼, 지침 등을 단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설문원(2008)은 서비스 기관이나 다양한 콘텐츠 제공 기관으로서 기록의 활용에 대한 기록

관의 사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문원(2012)은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기록자료 활용, 기록을 통해 주제를 설명하는 콘텐츠 구조 설계, 기록물 기술 DB와의 연계, 이용자층을 고려한 

구조 등을 제안하였다. 윤은하(2012)는 아웃리치, 대중 홍보, 교육과 사후 만족도 조사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이용자와 긴밀한 의사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Duff와 Yakel(2017)은 기록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인 ‘archival interaction’을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으로 제안하고, 이는 이용자 요구

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로서 편찬에 대하여 Johnson(1967)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선별에 대한 경험과 자료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기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1차, 2차 자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출판에 있어서 편집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O’Toole(1997)은 기업의 역사 기록 출판을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재평가하고 기업의 기록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1999)는 기록관의 대중 프로그램에는 전시회, 세미나, 투어뿐만 아니

라 지역 역사 서적 출판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조용성(2016)은 역사 기록 편찬은 기록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역사를 제공하는 콘텐츠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공식 편찬 행위에 대해 힘을 실어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cCausland(2017)는 출판은 아카이브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적인 대중 프로그램 활동이며 인쇄 또는 디지털 

출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희석(2018)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기록관의 전문성이 녹아든 차별화된 편찬이 필요하며 편찬 장기계획 설정, 편찬물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의 편찬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록관리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기록과 기관의 역사 편찬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 편찬에 대한 국내 연구로 김동운(1996)은 많은 기업이 귀중한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회사

사를 출판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기업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상훈(1996)은 기업사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개발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역사서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며, 기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업사의 서로 상이한 부문들을 저술하기 위하여 기업 자료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 활동을 

벌여왔다고 하였다. 김재덕과 지호원(2001)은 사사 편찬이 긴 편찬 주기와 경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수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김재남(2002)은 기록관리와 사사 편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사 편찬을 기록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화경(2005)은 사사 편찬을 완료한 후에 

수집하고 활용한 사료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최정애(2005)는 사사 편찬 인력

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여 대행업체나 타사 담당자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얻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기상(2011)은 기관의 역사 편찬은 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연구자료 확충 및 역사기록

관리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조용성(2016)은 역사기록 편찬에서 기록의 부재와 객관성 문제, 맥락정

보 확보의 필요성, 가치 중립적인 사료 고르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 편찬 행위에 대해 힘을 실어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은진과 이유진(2019)은 학교사 편찬은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사사 

발간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외연구로 Broehl(1954)은 기업은 정확하고 함축적인 기록 보존의 수단으로 기업사를 사용하며 잘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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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는 교육자, 대중, 기업내부의 활용 등을 위한 기업의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McLellan(1966)

은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회사의 연대기적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rnst(1970)는 

기업 역사는 기업의 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업 기록을 통해 작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derson(1981)은 미국의 금융 기업인 Wells Fargo가 기업의 역사기록관리와 기업사 등 역사기록 출판에 

기여하도록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았다. Smith(1982)는 역사가들의 기업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받기 시작했으며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사와 기록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Eulenberg(1984)는 창립기념일에 회사 역사의 필요성이 분명해지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기

업 정체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기업 역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다고 하였다. Wirth(1997)는 기업사에 관한 

대중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자들은 글로 정리된 기업사 편찬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日本 經營史硏究所(2006)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사를 선정하여 優秀會社史賞을 시상하였는데, 질적으로 

우수한 사사의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서 역사정보에 대한 사항, 공개 정도, 연표 충실도, 참고문헌, 객관성, 용이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Force(2009)는 역사기록이 기업과 기업의 웹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 역사 

섹션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Loew(2014)는 기업의 역사와 기록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키비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사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wlinson, Hassard, Decker 

(2014)는 조직의 역사는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을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Yuko(2014)는 

최근 기업의 설명책임성, 법 준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사사의 출판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 가능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기록에 바탕한 신뢰할 수 있는 

역사 편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록정보서비스와 기관사(機關史)

2.1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SAA) 용어사전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서비스(reader service 또는 

reader’s services)로서 기록보존소의 시설이나 컬렉션을 사용하는 고객의 이용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earce-Moses, 2005). 그리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은 기록물 관리기관의 사명과 관련

된 요구를 가진 이용자 특히 잠재적 그룹에게 이들의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earce-Moses, 2005).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reference service)는 넓은 의미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확장서비스(outreach 

program)는 기록관이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의 기록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

램으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가가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기록관에서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이나 기록을 홍보하는 활동, 교육, 전시, 출판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에는 기록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와 기록콘텐츠, 편찬물, 전시물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

치 서비스, 기록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이 있다(설문원, 2008). 그리고 홍보물, 연보, 해제집, 번역집, 

학술서, 전문서 등의 책자 발간 및 출판이 홍보 서비스로 분류된다(김지현, 2018).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 중 

하나인 기록 편찬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편찬은 기록관에서 역사자료로서 가치

가 인정된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학자와 아키비스트가 협력하여 특정 주제나 사건에 관한 기록을 편집하거나 영인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31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27

하여 출판하는 활동이며, 편찬 시 기록의 내용을 해석하고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편찬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술 활동을 자극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그리고 출판은 기록관이 소장기록을 홍보하고 기록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각종 팜플릿, 기관지 등을 간행하는 

활동이며, 넓은 의미의 출판에는 기록에 기반한 편찬도 포함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과거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기록 보존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록의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

로 기록 편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Millar, 1986). 그리고 기록물의 수집뿐만 아니라 편찬 작업을 중요시하여 

역사 메뉴스크립트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김지현, 2014) 점차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의 수집, 관리 및 

보존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영숙, 2007). 그러나 기록의 이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록의 편찬 등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하기 위한 대중 프로그램(public program)의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기록의 활용과 홍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McCausland, 2017). 기록은 조직 활동의 결과물이자 과정의 산물로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내재해 있으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설문원, 김익한, 2006).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활용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을 일반 대중이나 학술연구자 등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편찬⋅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편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정희

석, 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담당자는 기록의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편찬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

할 필요가 있다(국가기록원, 2018).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담당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사 편찬 

업무를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편찬 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2 기관사(機關史)의 의의 및 특징

기업뿐만 아니라 영리 및 비영리단체(협회, 병원, 학교, 관공서 등을 포함) 등 조직 시스템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

서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역사를 편찬한다(김후정, 2006). 이렇게 편찬되는 

역사는 기관사(機關史), 기업사(企業社), 회사사(會社史), 사사(社史), 단체사(團體史), 조직사(組織史), 학교사(學

校史)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사사는 각종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시계열에 따라 정리되고 비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종합적이며 영속적인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이한구, 2001) 기업의 역사정보는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지적 자산이다(강동식, 2000). 이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기업사를 국가 차원의 역사 서술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고 기업의 자료에 대한 연구로 서술된 기업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일반사의 

필요 불가결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최상훈, 1996). 특히 기업에 대한 독점 피해, 소비자 보호, 공해 

유발, 탈세 등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행동에 대한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은 국민적 홍보의 필요성으로 역사 편찬이 조명되었다(이한구, 2000). 

또한 기업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역사서는 내부에서는 경영자나 관리자 등 내부 구성원의 교육, 회사의 전통이

나 경영문화 전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외부에서는 주주, 거래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비자 및 지역주민,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독자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이한구, 2000). 조직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구상하는 가장 힘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Seaman & Smith, 2012). 조직에서 

역사는 조직의 과거, 현재 및 미래가 합쳐져 개인과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며 조직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을 만드는데 활용된다(Ludmila, 2013). 특히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데(Nye, 2008) 전략적 의사 결정, 미래비전 만들기와 전달, 조직 문화 유지 등에 조직의 역사 스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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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Boal & Schultz, 2007). 이와 같이 기관사는 기관의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관에서는 기관 전체 차원에서 기관사 편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관사가 양적으로는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 편찬이 증가한 반면,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김동운, 1996). 역사 편찬 배경이 주로 창립 기념 행사의 하나로 추진되어 기념일에 

맞추어 급하게 편찬되어 기념용이나 전시용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김동운, 1996). 많은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편찬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위원회나 편찬팀을 운영하여 

기관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10년, 20년 등 몇 주년 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기관사 

편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찬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을 대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최정애, 2005) 국내여론,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역사 편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한다(박균용, 2020). 기관사 배포의 경우, 내부용 또는 대외비로 발간되거나 제한적으로 배포되어 외부 이용

자는 기관사를 입수하기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사사 편찬을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비판을 감당해낼 만한 보편타당한 

기술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김용운, 2005) 역사 편찬에서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의 자료공유체

계가 미흡하여 1차 자료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박균용, 2020), 자료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 수록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이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김동운, 2008). 

이로 인해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었다(이한구, 2001). 사실을 왜곡한 스토리나 

리더의 치적을 남기는 측면으로 해석되어 과장된 성공 스토리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Clifton, 201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이용에 대하여 내부요구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외부 연구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O’Toole, 1997) 때문에 사례연구의 유용성과 자료수집 어려

움을 겪는 학술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문헌으로서 제대로 된 역사 편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김동

운, 1996).

다양한 분야의 기관의 역사가 모이면 국가의 역사 기록이 된다. 결국 기관사는 국가 차원의 역사 서술에서도 

중요한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가치있는 기관사 편찬을 위하여 기관사 편찬 과정이나 활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분석

3.1 조사대상 및 데이터 수집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와 대상을 확인하였다. 

동법 제4조(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

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월 29일에 배포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2021년도 공공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

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36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

력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준정부기관 96개와 국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식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2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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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관의 설립연도와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 기관사 제목, 

유형, 발행일, 예산, 소요기간, 이용가능 장소 또는 인터넷 주소, 편찬 당시 주관부서 및 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 

기관사 편찬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1년 10월 3일에 총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338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1개 기관은 면대면으

로 조사하여 총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총 339개 기관 중 

종결하였거나, 처리지연 등의 사유로 10월 31까지 미회신한 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하고 총 326(96.2%)개 기관

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3.2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3.2.1 편찬 이력 및 계획

총 326개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력이 있었고, 217개 기관에서 총 516건의 

기관사를 편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기관사 편찬 계획에 대해서는 68개 기관에서 76건의 기관사 편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발행시기 및 대상 기간

발행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처음으로 1961년 10월에 ‘한국조폐공사 10년

사’를 편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후 <표 1>과 같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이 미미하다가 1990년대에 63건(12.2%)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다가 2010년대에

는 243건(47.1%)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기타 합계

 2건

(0.4%) 

5건

(1.0%)

 30건

(5.8%)

63건

(12.2%)

119건

(23.1%)

243건

(47.1%)

48건

(9.3%)

6건

(1.2%)

516

(100%)

<표 1> 공공기관의 기관사 발행시기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의 발자취’, ‘발자취 100년’, ‘130

년을 담다’, ‘since 1975’ 등 기관사의 제목에 나타난 편찬 대상 기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총 

516건의 기관사 중에서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이 10년인 경우가 109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79건

(15.3%), 30년 70건(13.6%), 40년 41건(7.9%), 50년 32건(6.2%)으로 나타났다. 100년 이상의 기간을 수록한 경우

도 9건(1.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 주기로 편찬하는 경우가 90건(17.4%)으로 나타났고 ‘25주년’ 등 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것임을 표기하였으나 편찬 대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었다.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상
기타 합계

90건

(17.4%)

10건

(1.9%) 

109건

(21.1%) 

11건

(2.1%) 

79건

(15.3%)

14건

(2.7%)

 70건

(13.6%)

41건

(7.9%)

32건

(6.2%)

3건

(0.6%)

2건

(0.4%)

2건

(0.4%)

1건

(0.2%)

9건

(1.7%)

43건

(8.3%)

516

(100%)

<표 2>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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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예산 및 담당 부서

편찬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한 경우는 55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평균 예산은 1.8억으로 조사되었다. 편찬에 소요

된 기간을 공개한 경우는 58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1개월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요기

간 11개월로 조사되었다. 편찬 예산과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는 편찬 시기가 오래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외부로 공개가 곤란하여 미공개한 경우가 많았다.

편찬을 주관한 담당부서는 <표 3>과 같이 총 516건 중에서 홍보팀, 고객만족팀 등이 147건(28.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편찬위원회, 발간위원회, 기념사업단 등 한시적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한 경우

가 120건(23.3%)이었다. 경영기획, 전략기획, 정책기획 등 기획부서도 111건(21.5%)을 차지하였다. 기록관리부서

에서 기관사 편찬을 주관한 경우도 1건 조사되었고, 기관사 편찬에 기록관리담당자가 참여한 경우는 74건(14.3%)

으로 조사되었다. 

홍보, 고객만족 편찬위원회 등 기획 출판 기록관리 기타(조사⋅확산 등) 합계

147건(28.5%) 120건(23.3%)  111건(21.5%) 7건(1.4%) 1건(0.2%) 130건(25.2%) 516(100%)

<표 3> 공공기관 기관사 편찬 주관부서 

3.2.4 유형 및 제공 방식

기관사의 유형은 중복을 포함하여 정사(正史) 309건, 화보(畫報) 135건, 야사(野史) 5건, 약사(略史) 75건, 테마

사 3건, 백서(白書) 20건, 사료집(史料集)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의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인터넷 

제공 여부는 총 516건 중 183건(35.5%)만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3건(64.5%)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건은 판매용으로 편찬되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 총 333건에 대한 이용방법 질문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기관사를 편찬한 공공기관

이나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건(7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부는 국립중

앙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공공기관 외부로 제공하지 않거나 오래

전에 편찬되어 기관사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기관 방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이메일 이용불가 합계

257건(72.8%) 59건(16.7%) 1건(0.3%) 5건(1.4%) 11건(3.1%) 333(100%)

<표 4> 인터넷 미제공 기관사의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인터넷 URL을 조사한 결과, 총 183건 중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공기관의 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경우가 178건(3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경우가 5건(9.3%)

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관의 특성상 정사(正史)는 대외에 제공이 불가능하여 대외제공용으로 별도의 홍보본

으로 제작한 요약본인 약사(略史)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이용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7건은 향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3.2.5 편찬 관련 규정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5>와 같이 ‘역사편찬 방침’이나 ‘사사제작 방침’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26건(5.0%)이고, ‘기록관리규정’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응답한 경우가 7건(1.4%)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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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90% 이상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역사편찬 방침 출판 관련 규정 기록물관리 규정 기타 (직제규정 등) 없음 합계

26건(5.0%) 9건(1.7%) 7건(1.4%) 9건(1.7%) 465건(90.1%) 516(100%)

<표 5>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 

역사편찬이나 사사제작방침, 기록관리규정으로 응답한 경우 해당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규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에서 해당 규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공공기관은 ‘역사편찬 방침’이나 ‘사사제작 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고 1개 기관만 공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요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에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연구, 편찬, 발간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역사 편찬 및 발간계획 수립,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총괄, 연도별 역사 자료 종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명시하고 

있었다. 편찬 원칙으로 ‘사관정립의 주체성, 사료고증의 정확성, 사료선정의 객관성, 사료서술의 공평성’을 제시하

고 있었다.

‘기록관리규정’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은 기록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1개 기관은 

‘기록물관리에관한규정’에서 기관사 편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간행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서 ‘생산

한 간행물은 한국서지표준센터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으며 백서, 00년사는 국가기록원으

로부터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발간 등록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개 기관은 기록관리담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 편찬⋅전시⋅홍보’를 

명시하고 백서, 연사(年史), 연보 등 기관의 역사와 관련된 간행물을 기록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하였고 간행물 관리

번호 부여와 기록관에 납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1개 기관은 기관사 편찬 관련 근거로 ‘기록관리규정’으로 

답하였지만,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1개 기관은 기관사 편찬의 근거 규정을 ‘기록물관리요

령’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확인한 결과 ‘역사기록’이라는 별도의 장에 기관사 편찬⋅발행⋅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승인, 위원회 구성, 원고료 지급, 10년의 편찬 주기와 5년의 역사기록 수집 주기와 함께 사료고증의 정확성, 

사료선정의 객관성, 사실 서술의 공평성 등 편찬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3.3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분석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사 편찬 시기는 199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한구(2001)의 연구에서 1980년대에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사 발간 붐이 급격

하게 조성되어 기업체 외에도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도 사사를 출판하였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이한구(2001)의 연구에서는 이후 1997년말 외환위기로 사사 출판이 사양화된 시점까지의 연구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의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흐름을 보면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Yuko(2014)는 최근 기업의 설명책임성, 법 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사사 편찬이 

기업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0년대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기관사 편찬이 급증한 것도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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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사 등 10년 주기의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관사를 편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역사 편찬은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주년 행사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연사(年史), 연보(年報), 

백서(白書) 등의 이름으로 매년 연사(年史)를 편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재남(2002)과 최정

애(2005)는 조직의 역사 편찬이 10주년, 20주년 등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긴 편찬 주기로 주관부서나 담당자의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기관의 역사 편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매년 연사를 작성하면서 주요 이벤트에 대한 연표를 작성하고 관련 역사 기록을 잘 정리해 

둔다면 이는 10년사, 20년사, 30년사 등의 기관사 편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기관사 편찬을 주관하는 담당부서가 홍보나 고객만족팀 또는 기획부서가 대부분이다. 이는 기관사가 

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내용이 과장되거나 객관적 서술에 한계점을 지적받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강동식(2000)은 

사사가 홍보 책자로 만들어져 학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였고, Yuko(2014)는 사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관사 편찬을 홍보나 기획부서에서 주관하고 기록관리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록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기관사 편찬 보다는 성과 홍보에 치우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편찬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조직에서 기관사를 편찬하게 되면 기관사를 편찬한 후에 한시적 조직인 편찬위원회 

등이 해체되고, 편찬 시 활용한 사료나 데이터는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김화경, 2005) 기관사 편찬을 위하여 

수집한 역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나 기록과 기관사를 연계한 기록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로 확장

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기관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역사기록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후에도 폐기되

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기관사 편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사 편찬 배경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사 편찬에 소요된 평균 예산은 평균 1.8억이고 평균 소요기간 11개월로 조사되었다. 편찬 시기가 

오래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외부로 공개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평균 예산이나 

소요기간을 볼 때 대부분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사 편찬은 기관 내부의 

분위기 조성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여(임기상, 2011) 실제로 기관사 편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기획, 계획수립, 예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성공적인 기관사 편찬을 

위해서는 사전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

하다.

다섯째, 기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편찬된 기관사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불과 35.5%(183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64.5%(333건)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사에 연구자나 대중들

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기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기관 홈페이지 검색에서 기관사의 제목으로 검색하여도 검색결과

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기관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의 회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기관사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72.8% 

(257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관사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사 

편찬을 기획하는 시점에 활용과 배포 및 홍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사사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 방법 중 하나이므로(Yuko, 2014) 전자파일이나 전자책 형태의 디지털 

편찬을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몇몇 기관사는 특정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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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편찬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기관사 편찬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

만 기관사 편찬을 기록관리담당자나 기록관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90%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사 편찬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몇몇 공공기관만 역사편찬, 출판, 홍보 규정

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역사기록 편찬을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조용성, 2016) 기관사 편찬을 좀 더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여 업무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책임 하에 공식적으로 편찬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관사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한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기록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17개

(67%) 기관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력이 있었으며 68개 기관에서 76건의 기관사 편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에 기관사 편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기관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주로 10년 주기의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관사를 편찬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매년 연사(年史)를 편찬하

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사를 편찬하고 관련 역사기록을 잘 정리하고 보존한다면 긴 

편찬 주기로 인한 사료 부족이나 담당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기관사 편찬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사 편찬 업무는 주로 홍보나 고객만족팀, 기획부서나 한시적인 조직인 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었으며 

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가 기관의 성과와 홍보에 치우쳐 기관사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역사기록으로서 가치있는 기관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록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맥락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는 기록관리담당자가 기관사 편찬을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기록 편찬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사의 활용 측면에서 연구자나 대중들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기관사 편찬을 디지털 편찬, 기록콘텐츠 개발, 역사관 구축 등과 연계하여 기록

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사 편찬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제도나 지침, 

업무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사에 대한 해외 모범 사례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져서 좀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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